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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

를 담당하는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사

회복지사 등 144명이다. 분석은 SPSS 25.0와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t-검정 및 매

개효과 검정(Hayes model 4 &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소진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

째,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소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를 남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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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한 출신으로 나누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

과가 확인되었다. 이 매개효과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를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으로 나누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

다. 넷째, 소진에 미치는 변수로 회복탄력성이 포함되었을 때 남

한 출신보다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설명력이 더욱 증가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고려

하여 함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직업적 자기효능감, 소

진,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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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20년 3월 기준 약 3만 3

천명으로 추계되고 있다(통일부 2020). 이들이 성공적으로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도움이 필요한데,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01.13.제정)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남한사회 적응 교육, 취업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상담업무, 신변보호, 사회보장, 학습 교

육 업무 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

자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이질적 문화 속에 있는 

북한 주민을 남한 주민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북한이탈주민

의 손을 잡아주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며

(김영일 외 2014; 김현아 외 2017)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

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대민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다양

한 서비스업 종사자에게서 나타나는 바와 마찬가지로(김유나 

2013; 김종길 2013; 문성호 외 2019; 배병렬 외 2012; 이은영 외 

2020; 최현경 외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역시 상당

한 수준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직군의 감정노동자

에게서 찾아볼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도 심리

적 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탈북과정에서 국경을 넘고 제3국

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자신

들이 생활해왔던 대인관계, 경제활동, 직업활동 등 수많은 환경적 

배경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이들의 

정착을 돕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고유한 업무 외에도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기도 한다

(노인숙 외 2012; 최현실 2011). 

소진(burn-out)은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치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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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정서적⋅신체적 탈진현상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소진현

상이 지속되면 근무자들에게 피로감, 인간적 회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보이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Freudenberger 1974; Maslach et al. 1981; Schaufeli et 

al. 199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이들이 경험하는 소진은 자신의 가족 및 동료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아 외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소진은 크게 두 가지 요인

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 중 하나는 업무적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하기 전 생존

과 죽음의 고비 속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강미정 

201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

한이탈주민에게 업무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하는 과정

에서 그들이 겪은 외상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차적 외상 스트

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직무상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기

도 한다(김연희 외 2012). 소진을 야기하는 또다른 요인은 이들의 

업무적 특성과 관련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선 것에 비해, 이들의 정착을 돕는 

실무자들은 담당기관의 수를 토대로 정부부처 담당 공무원 500여 

명,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인력 400여 명 등 약 1,000여 명에 불

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연숙 2015). 즉, 한 명의 실무자가 30

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야 하며, 이중에서도 상담사는 한 

명이 400여명을 상대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

(�국민일보� 2019/09/04).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소진의 원인이 된

다(윤여상 외 2007). 또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체계적인 교

육 프로그램의 부재,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열악한 근무조건,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입의 한계 등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

무자들을 소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경 외 2009; 김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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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김현아 외 2017; 노인숙 외 2012; 윤여상 외 2007).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한다는 특성상 외상적 경험에 대한 간접적 

노출은 이들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과도한 업무량 또한 관련 실무자들의 증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쉽

게 조절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담당한 직

무와 관련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능력의 한계를 겪고 있다면,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고

조시킴으로써 이들의 소진감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직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업무에서 경험하는 스

트레스가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소진상태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정 수행을 위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이르는 개념으로(Bandura 1977, 1986; Betz et 

al. 2006; Lent et al. 1987, 1994), 특히 직업적 자기효능감

(Occupational Self-efficacy)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는 다르게 진로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정애 2013).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직무를 조절하거나 직무적 어려움을 동시에 관리하는 직무적 범

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Schyns et al. 2002). 북한이탈주민 정

착지원 실무자들은 내담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리 

상담 외에 사례 관리 업무, 행정업무와 상담업무의 중복(노경란 

2010; 노인숙 외 2012)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조절하고 직무

의 어려움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직

무 만족, 직무 수행 성과를 높여주는 감성 지능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변수이기도 하다(Rathi et al. 2009). 즉, 직업적 자기효

능감이 높은 사람은 감정의 조절과 활용, 타인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에도 여유롭게 대처함으로써 특히 대인서비스를 제공해

야 하는 직무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소진 예측 요인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는데, 일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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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특성들 중 대표적인 것은 1990년대 

초반 개념화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회복탄력성

(resilience)이다. 회복탄력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 태도와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발

전시키는 것(Jensen et al. 2008)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회복탄력

성이란 그 단어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

정적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운 사건들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극복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겪기 이전 상태보다 한결 더 발전할 

수 있게 개인을 북돋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배경

에 따라 회복탄력성은 소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소진 상태에 

이르지 않는 데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대

인관계가 주된 서비스의 형태가 되는 심리상담, 의사, 간호, 사회

복지 직군 등에서 소진 예방 및 회복에 대한 예측 인자로 언급되

어 왔다(McFadden et al. 2015; Rushton et al. 2015; Skovholt et al. 

2001).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대인업무

를 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관, 상담자, 상담교사 등

에서 일관된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김성환 2017; 박인후 외 2020; 

박재흥 외 2019; 신은미 외 2019; 이정서 외 2018; 이주연 외 2016; 

정호선 외 2020). 사회복지사에게서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의 연

관성을 알아본 한 연구는 감정 혹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자기

효능감이 회복탄력성의 47%를 설명함과 동시에 정서적 효능감과 

심리적 불편감 간의 부적 상관을 회복탄력성이 완전매개함을 보고

하기도 하였다(Kinman et al. 2010).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소진 정도에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에서

의 유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소진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라 예상할 수도 있으나, 킨만 외(Kinman et al. 2010)가 보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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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회복탄

력성은 소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도 예상해볼 수 있다. 

2.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직업적 자기

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매개효과의 검증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원 실무자들을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으로 나누어 시도해 보았는

데,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위 자체는 출신별 문

화적 차이와는 상관없지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기준을 고려하기 때문이다(김영경 외 2009). 이는 자기 스스로가 

난민 출신이었던 사람이 다른 난민들의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문화적⋅언어적 유사성 때문에 선호되고 조직의 효율성에 도

움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Shaw 2014). 북한이탈주민 정

착지원 실무자들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

력성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은 <그

림 1>과 같다.

소진
직업적

자기효능감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

<그림 1>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에서의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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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

감, 회복탄력성, 소진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

감은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

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에게서 나타나는 회

복탄력성의 매개효과는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 실

무자 간에 차이를 가질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조사는 2020년 6월 15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온라인 설문

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직원, 북한이

탈주민 전문상담사, 거주지⋅취업 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대

안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근무기관을 대

상으로 설문을 요청하였고, 설문조사 참여자가 다른 대상자들에게 

연구 동의서와 모집문건을 전달하는 눈덩이 표집을 통해 양적 설

문 조사 대상자의 수를 늘려나갔다.

또한 연구 결과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해 양적 설문 진행 시 

남한 출신 및 북한 출신별 인원수를 파악하여 응답 인원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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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61명의 응답을 받았고, 응답이 중복되거나 분

석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제외한 144명의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분

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직업적 자기효능감

개인이 지각하는 직업적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쉰스 외

(Schyns et al. 2002)가 개발한 직업적 자기효능감 척도(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 OCCSEFF) 중 8문항 버전을 이정애(2013)가 국

내 타당화한 설문도구인 단축형 직업적 자기효능감 척도(Korean 

version of the OCCSEFF: K-OCCSEFF)를 사용하였다. K-OCCSEFF

는 총 8문항의 자가보고형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Likert)식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6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

도는 .91이었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측정은 신우열 외(200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들은 회복탄력성을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

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디너 외

(Diener et al. 1985), 듀랜(Duran 1983), 레이비치 외(Reivich et al. 

2002), 위먼(Wiemann 1977) 등에서 사용한 척도들을 토대로 27개

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

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

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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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진

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샤우펄리 외(Schaufeli et al. 

1996)가 개발한 소진 검사(MBI-General Survey; MBI-GS)를 신강현

(2003)이 국내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MBI-GS는 총 15문항

으로, 과도한 심리적 부담 또는 요구들에 기인한 에너지 결핍, 비

인격화되어 냉소적이고 냉담한 태도직무상에서 성취도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소진으로 보고 있다(신강현 

2003).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Likert)식 7점 척도로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의 0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의 6점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77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

능감과 소진에서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5.0를 통해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고, 단순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SPSS PROCESS Macro 3.5의 모델 4로, 부트스트

랩핑(Bootstrapping)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구체적 분석과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

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

인을 위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

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

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모형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가지는 유의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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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Hayes에 의해 개발된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기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비

모수통계기법으로 1979년 에프론(Efron)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반

복표본추출(resampling) 기법 중 하나이다. 모집단에서 추출된 n개

의 관측치를 가상의 모집단으로 하여, 원표본과 동일한 n개의 관

측치를 포함하도록 표본을 추출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부트스트

래핑 표본(bootstrapping sample)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작업을 반

복적으로 수행하여 가상의 모집단이 시뮬레이션 분포(simulated 

distribution)를 만들면 실제 시뮬레이션 분포에서도 평균, 표준오

차, 신뢰구간 등의 계산을 가능하게 해준다(심준섭 2004). 고전적

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소벨(Sobel 1982)이 제안한 Sobel 

test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Sobel test는 표본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비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부트스트래핑 기법

은 데이터 분포의 비정규성과 표본 크기가 작더라도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기법은 바론

(Baron)과 케니(Kenny)의 인과단계방법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 방

법보다 정교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동준 외 2019; 허원무 

2013; Hayes 2009; Preacher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

트스트랩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신에 따른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전체, 남한 출신, 북한 출신으로 구분

하여 각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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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총 144명으로 남한 출신 106명(73.6%), 

북한 출신 38명(26.4%)이며, 남성 55명(38.2%), 여성 89명(61.8%)으

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는 20대 13명(9.0%), 30대 51명

(35.4%), 40대 49명(34.0%), 50대 이상 31명(21.6%)으로 30대 비율

이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은 행정 및 공공

기관 109명(65.7%), 민간단체 35명(24.3%)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았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에서 주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자격증 교육 참가자는 47명(32.6%)으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실무자 97명(67.4%)보다 월등히 적었다. 이 인구사회학적 통

계인 성별, 연령(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소속기

관(행정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정착

지원교육(참여하지 않음, 초급, 중급, 고급)은 통제변수로 사용되

었다. 이 변수들은 북한이탈주민 조력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원, 

간호사, 유아교사 등의 소진 연구에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공계순 2005; 김경희 외 2012; 윤여상 외 2007; 이은

희 외 2008; 이정희 외 2014; 최명민 외 2006).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 상관관계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의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

계를 조사 대상 전체, 남한 출신, 북한 출신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먼저 조사자 전체(n=144)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과의 상관

관계는 유의한 부의 관계(r=-.603, p<.01)를 나타내었다. 회복탄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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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자기효능감과는 정의 상관관계(r=.654, p<.01)를 나타낸 반면, 

소진과의 관계에서는 부의 상관관계(r=-.613, p<.01)를 나타내었다.

남한 출신(n=106)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부의 관계(r=-.605, p<.01)를 나타내었다. 회복탄력성은 직

업적 자기효능감과는 정의 상관관계(r=.644, p<.01)를 나타낸 반면, 

소진과의 관계에서는 부의 상관관계(r=-.566, p<.01)를 나타내었다.

북한 출신(n=38)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부의 관계(r=-.515, p<.01)를 나타내었다. 회복탄력성은 직

업적 자기효능감과는 정의 상관관계(r=.644, p<.01)를 나타낸 반면, 

소진과의 관계에서는 부의 상관관계(r=-.745, p<.01)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 전체 및 

출신별 분류 모두에서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회복탄력성과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과 소진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렇게 그룹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전문적 조

력추구 행위는 문화적 차이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김영경 외 2009).

또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보았는데, 변수들은 10을 넘지 않았고, 공차

구분 변수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전체
회복탄력성 .654**

소진 -.603** -.613**

출신

(n=144)

남한

(n=106)

회복탄력성 .644**

소진 -.605** -.566**

북한

(n=38)

회복탄력성 .644**

소진 -.515** -.745**

* p<.05, ** p<.01

<표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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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치도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출신에 따른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 차이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하였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수준에서는 집단 간 차

이가 유의하였고, 회복탄력성의 수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남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보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낮았으며(t=-2.494, p<.05), 소

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56, p<.01).

출신 평균 표준편차 t p

직업적

자기효능감

남한 (n=106) 35.943 6.161
-2.494* .014

북한 (n=38) 38.842 6.105

회복탄력성
남한 (n=106) 104.726 12.736

-1.836 .068
북한 (n=38) 109.237 13.687

소진
남한 (n=106) 5.884 3.276

 3.356** .001
북한 (n=38) 4.139 2.536

 * p<.05, ** p<.01

<표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출신에 따른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의 차이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은 SPSS Process Macr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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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경로별 효과 및 모델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표 3> 참

조),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β=-.276, p<.01).

종속변수 모형 (종속변수 : 소진)

변수 β SE t p LLCI ULCI

상수 18.185 1.496  12.153 .000 15.226 21.144 

직업적 자기효능감 -.276 .035 -7.857** .000 -.345 -.206 

성별 -.295 .439  -.672 .503 -1.164 .574 

연령 -.565 .232  -2.432* .016 -1.025 -.106 

소속기관 -.479 .251  -1.911 .058 -.976 .017 

정착지원교육 .049 .208   .235 .815 -.363 .461 

R2= .417, F=19.769, p=.000

 ** p<.01, * p<.05

<표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n=144)

<표 4>는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β

=1.361, p<.01)을 미쳐,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회복탄력성은 소진(β=-.090, p<.01)에 부(-)

의 영향을 미쳐,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소진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효과는 회복탄

력성 변수가 추가되기 전의 β=-.276(p<.01)에서 회복탄력성이 추가

되었을 때 β=-.154(p<.01)으로 감소해,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

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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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모형 (종속변수 : 회복탄력성)

변수 β SE t p LLCI ULCI

상수 49.481 5.859 8.446** .000 37.897 61.066 

직업적 자기효능감 1.361 .137 9.906** .000 1.089 1.633 

성별 .376 1.720 .218 .828 -3.026 3.777 

연령 -.408 .910 -.448 .655 -2.207 1.392 

소속기관 3.014 .982 3.068** .003 1.071 4.956 

정착지원교육 1.519 .815 1.863 .065 -.093 3.131 

R2= .472, F=24.685, p=.000

종속 변수 모형 (종속변수 : 소진)

변수 β SE t p LLCI ULCI

상수 22.619 1.732 13.059** .000 19.194 26.044 

직업적 자기효능감 -.154 .043 -3.564** .001 -.239 -.068 

회복탄력성 -.090 .020 -4.386** .000 -.130 -.049 

성별 -.262 .413 -.633 .528 -1.078 .555 

연령 -.602 .219 -2.753** .007 -1.034 -.170 

소속기관 -.209 .244 -.859 .392 -.691 .273 

정착지원교육 .185 .198 .934 .352 -.207 .577 

R2= .489, F=21.856, p=.000

 ** p<.01

<표 4>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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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직업적 

자기효능감

-.276**

1.361** -.090**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
-.154**

<그림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위의 결과에 따라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접효

과 및 신뢰구간이 -.122(-.192∼-.060)로 나타나,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경로 Effect SE
95%

LLCI ULCI

직업적 자기효능감 ->

회복탄력성 -> 소진
-.122 .034 -.192 -.060

<표 5>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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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한 출신 실무자

남한 출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은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경로별 효과 및 모델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따라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β=-.299, p<.01).

종속변수 모형 (종속변수 : 소진)

변수 β SE t p LLCI ULCI

상수 18.490 1.898 9.745** .000 14.726 22.255 

직업적 자기효능감 -.299 .044 -6.849** .000 -.385 -.212 

성별 -.086 .532 -.161 .873 -1.142 .971 

연령 -.509 .301 -1.689 .094 -1.107 .089 

소속기관 -.442 .407 -1.085 .281 -1.250 .366 

정착지원교육 .067 .259 .260 .795 -.446 .581 

R2= .396, F=13.113, p=.000

 ** p<.01

<표 6>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남한출신, n=10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중 남한 출신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β=1.336, p<.01)을 미쳐,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소진(β=-.080, p<.01)에 부(-)의 영향을 미

쳐,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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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효과는 회복탄

력성 변수가 추가되기 전의 β=-.299(p<.01)에서 회복탄력성이 추가

되었을 때 β=-.192(p<.01)로 감소해,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그림 3> 참조).

매개 변수 모형 (종속변수 : 회복탄력성)

변수 β SE t p LLCI ULCI

상수 51.850 6.837 7.584** .000 38.285 65.414 

직업적 자기효능감 1.336 .157 8.504** .000 1.025 1.648 

성별 -1.011 1.918 -.527 .600 -4.817 2.795 

연령 -.715 1.086 -.659 .512 -2.870 1.439 

소속기관 4.498 1.467 3.066** .003 1.588 7.409 

정착지원교육 1.735 .933 1.860 .066 -.115 3.586 

R2= .481, F=18.558, p=.000

종속 변수 모형 (종속변수 : 소진)

변수 β SE t p LLCI ULCI

상수 22.639 2.292 9.878** .000 18.091 27.186 

직업적 자기효능감 -.192 .055 -3.481** .001 -.301 -.082 

회복탄력성 -.080 .027 -2.995** .004 -.133 -.027 

성별 -.167 .513 -.325 .746 -1.185 .852 

연령 -.566 .291 -1.948 .054 -1.143 .010 

소속기관 -.082 .410 -.200 .842 -.895 .731 

정착지원교육 .206 .253 .814 .418 -.297 .709 

R2= .447, F=13.294, p=.000

 ** p<.01

<표 7>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남한출신, n＝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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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080**

-.192**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

소진
직업적

자기효능감

-.299**

<그림 3>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에서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남한출신, n=106)

위의 결과에 따라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접효

과 및 신뢰구간이 -.107(-.197∼-.032)로 나타나,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경로 Effect SE
95%

LLCI ULCI

직업적 자기효능감 ->

회복탄력성 -> 소진
-.107 .042 -.197 -.032

<표 8>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남한출신, n=106)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 출신 실무자

북한 출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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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은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하였다.

경로별 효과와 모델에서는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

효과 분석을 통해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

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북한 출신 실무자들에게는 회

복탄력성이 매개가 되었을 때 회복탄력성이 소진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북한 출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경우(<표 9> 참

조),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β=-.193, p<.01).

종속변수 모형 (종속변수 : 소진)

변수 β SE t p LLCI ULCI

상수 15.444 3.262 4.735** .000 8.800 22.089 

직업적 자기효능감 -.193 .063 -3.097** .004 -.321 -.066 

성별 -1.061 .815 -1.301 .202 -2.722 .600 

연령 -.592 .362 -1.636 .112 -1.330 .145 

소속기관 -.270 .451 -.600 .553 -1.188 .648 

정착지원교육 .241 .404 .597 .555 -.581 1.063 

R2= .377, F=3.874, p=.007

 ** p<.01

<표 9>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북한출신, n=38)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β=1.546, p<.01)

을 미쳐,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소진(β=-.129, p<.01)에 부(-)의 

영향을 미쳐,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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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효과는 회복탄

력성 변수가 추가되기 전의 β=-.193(p<.01)에서 회복탄력성이 추가

되었을 때 β=.006(p<.01)로 방향이 변했지만, 유의미한 확률이 아

니기 때문에 매개모형에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그림 4> 참조).

매개 변수 모형 (종속변수 : 회복탄력성)

변수 β SE t p LLCI ULCI

상수 29.622 15.927 1.860 .072 -2.822 62.066 

직업적 자기효능감 1.546 .305 5.068** .000 .924 2.167 

성별 5.373 3.980 1.350 .187 -2.735 13.481 

연령 .278 1.768 .157 .876 -3.323 3.879 

소속기관 3.613 2.200 1.642 .110 -.868 8.094 

정착지원교육 1.043 1.970 .530 .600 -2.970 5.056 

R2= .490, F=6.153, p=.000

종속 변수 모형 (종속변수 : 소진)

변수 β SE t p LLCI ULCI

상수 19.257 2.714 7.096** .000 13.722 24.792 

직업적 자기효능감 .006 .066 .083 .934 -.130 .141 

회복탄력성 -.129 .029 -4.498** .000 -.187 -.070 

성별 -.369 .662 -.558 .581 -1.720 .982 

연령 -.556 .286 -1.944 .061 -1.140 .027 

소속기관 .195 .371 .525 .603 -.561 .951 

정착지원교육 .375 .320 1.172 .250 -.278 1.028 

R2= .623, F=8.541, p=.000

 ** p<.01

<표 10>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북한출신, n=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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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표 11>의 결과처럼 부트스트래핑 5,000회,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간접효과와 신뢰구간은 -.199(-.325∼-.090)으로 95% 

수준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1>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북한출신, n=38)

그럼에도 <표 11>의 결과처럼 부트스트래핑 5,000회,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간접효과와 신뢰구간은 -.199(-.325 ~ -.090)으로 

95% 수준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경로 Effect SE
95%

LLCI ULCI

직업적 자기효능감 ->

회복탄력성 -> 소진
-.199 .059 -.325 -.090

<표 11>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북한출신, n=38)

이상을 종합해볼 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북한 출신 실무자의 경우 회복탄력성 매개

모형에서 설명력은 62%로 직업적 자기효능감만 독립변수로 있을 

때보다 설명력이 2배가량 높아졌다.

소진
직업적

자기효능감

-.193**

1.546** -.129**

.006
직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소진

<그림 4>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에서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북한출신, n=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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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

능감과 소진, 회복탄력성의 관계와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

제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소

진, 회복탄력성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소진과 부(-)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의 자기효능감이 소진을 낮춘다는 연

구결과(노인숙 외 2016) 및 사회복지사의 회복탄력성이 소진을 감

소시켜준다는 연구결과(박인후 외 2020)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 전체 그룹, 남한 출신 실무자, 북한 출신 실무자 

모두에서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별히 본 연구를 앞선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을 출신별

로 구분하여 소진 대응 원인을 살펴보려 했다는 점, 소진 대응에 

있어서도 직업적 자기효능감뿐 아니라 회복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출신을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북한 출신 실무자들

은 남한 출신 실무자보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더 높고 소진 수

준은 더 낮았다. 이는 남한 출신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할 

때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료 북한이탈주민 실무자와

의 관계에서도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며(전주람 외 2018). 북한 출

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주류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소수자로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수혜자에서 제공자로 역할이 변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남한 사람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이

민영 외 2016).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때 북한 출신으로 갖

는 동질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자기신념인 자기효능감을 높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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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출신에 따른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볼 때, 이 두 변수의 관계에서 회복탄

력성이 가지는 매개효과 검증은 출신별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 전체, 남한 출신, 북한 출신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독립변수인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42%, 40%, 38%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그룹에 속하는 고용지원센터 

근무자, 민원담당공무원, 경찰관 등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를 낮추고, 소진을 감소시켜주는 결과와 일치한다(백숙경 외 

2011; 성영태 2014; 장철영 외 2018).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은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 직무수행, 고

객 만족 등과도 관련이 있는(Gore Jr et al. 2000; Judge et al. 2001; 

Judge et al. 2007; Stajkovic et al. 1998) 변인이기 때문에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직무교육을 잘 

제공하고, 직무에 대한 긍정적 반응(feed-back)이 시의적절하게 이

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자 전체, 남한 출신, 북한 출신 세 그룹 모두 회복탄력성의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기효

능감이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연

구결과(이정아 외 2019)와도 일치하며,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박재흥 외 2019). 이 매개효과 검증의 의의는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면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에게 회복탄

력성의 하위 변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등을 높여준다면, 실

무자들은 과도한 심리적 부담에 따른 에너지 결핍을 해소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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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에서의 냉소적 태도를 극복하게 해주며, 직무상 성취도 부

족에 의한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예방하여 소진을 낮출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따른 검증 결과를 살

펴보면 조사대상자 전체, 남한 출신, 북한 출신 그룹에서 매개효

과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매개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직업적 자기

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종속변수인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대

상자 전체, 남한 출신, 북한 출신 세 그룹 모두에서 각각 49%, 

45%, 62%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소진에 있어 직업적 

자기효능감만 독립변수로 분석될 때보다 설명력이 높아진 수치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출신 실무자들에게는 회복탄력성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소진에 대한 설명력은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

로 회복탄력성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소진을 감소

시키는데 중요한 변수이지만, 남한 출신 실무자들보다 북한 출신 

실무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시켜 준다. 즉,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소진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출신

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진 대응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에 대해,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를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

으로 나누어 살펴보아 향후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내면

적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소

진 대응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양성을 위해 정착지원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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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영문명 ‘Uni-Korea Case Manager’/ 민간자격등록번호 제

2014-4435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소

진을 예방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교육과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 

실무자를 구분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강좌 등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라는 모집단 전체를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들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 조사 방식을 비확률 표본추출 방

법인 눈덩이 표집(길현주 2009)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상황을 점검하면서 눈덩이 표집의 한계인 선택적 편향(김규성 

2017)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직업군이 다양한 북

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특징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기 때문

에 향후에는 직군별 차이 비교 및 근무시간에 따른 차이 비교 등

을 통한 더욱 세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소진 요인이 환경적 요인

에 있다는 것을 보완하여 내면적 요인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의미

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나 회복탄력성의 내면

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적 인터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소진 대응 전략이 

수립된다면, 이것은 한 명의 정착지원 실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정착지원 실무자가 지원하는 수십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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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ccupational Self-Efficacy on Burnout 

Among Settlement Support Worke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

Inbae Sohn*
4)⋅Youngjun Lee**

5)⋅Bokyung Shin**
6)

*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burnout among Settlement Support Worke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4 Settlement Support 

Worke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r analysis, SPSS 25.0, and 

SPSS Process macro 3.5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mediating effect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have a negative correlation to burnout. Second, 

occupational self-efficacy has a negative effect on burnout. Third, 

resilience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burnout. The results were the same when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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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rn from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urth, the R-Square 

value of settlement support workers from North Korea increased 

more than that of settlement support workers from South Korea when 

resilience was included as a variable affecting burnou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reducing burnout of Settlement Support Worke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by considering their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Key words: Settlement Support Worke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occupational self-efficacy, burnout, 

resilience, mediating effect, Settlement Support 

Workers from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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